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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Multiple lines of study have shown that Acanthopanax species have anti-oxidant and chemopreventive effect. How-
ever, the suitability of Acanthopanax sessilifloru fruit (Ogaza) as a functional food source remains to be investigated.
Therefore,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Ogaza as an anti-oxidant and anti-inflammatory substance. The phe-
nolic content of Ogaza is 56.1±5.2 mg gallic acid equivalents (GAE) per 1 g of Ogaza. The 2,2'-azino-bis(3-ethyl-
benzthiazoline-6-sulphonic acid (ABTS) radical scavenging effects of Ogaza extract at 0.25, 0.5, 1, or 2 mg/mL
were 34.0, 73.0, 194.3, or 339.7 µg/mL vitamin C equivalent antioxidnat capacity (VCEAC), respectively. Ogaza
extract (1 or 2 mg/mL) inhibited LPS-induced TNF-a production (decrease of 22±2% or 19±6%, respectively). It
also inhibited LPS-induced IL-6 production (decrease of 18±2% or 24±3%, respectively). In addition, Ogaza extract
(0.25, 0.5, 1, or 2 mg/mL) inhibited COX-2 luciferase activity (decrease of 80±1%, 83.±7%, 96±4%, or 98±2%,
respectively). Overall,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Ogaza is promising as a functional food source due to its anti-
oxidant and anti-inflammatory effects. 

Key words: Acanthopanax sessiliflorus, Ogaza, antioxidant, anti-inflammation, functional food

서 론

오가피(Acanthopanax 또는 Eleutherococcus)는 식물분류

학상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다년생 활옆관목으로, 학명의

acanto는 가시가 있는 나무를, panax는 만병을 치료한다는

뜻으로, 높이가 2-3 m에 달하고 10월경에 결실이 되는 내

건성 및 내한성 식물로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. 오가

피는 생김새가 산삼을 닮아 러시아 및 유럽에서는 siberian

ginseng이라고도 불린다. 

오가피의 유효성분으로는 sesamin, savinin을 비롯하여

lignan 배당체인 acanthoside-A, B, C, D와 Chiisanoside,

polyacetylene, β-sitosterol, stigmasterol, campesterol, 비타민,

미네랄 등이 있으며, eleutherosides A, B, C, D, I, K, M

등이 풍부하여 좋은 약재로 주목받고 있다(Hirata et al.,

1996; Jeong et al., 2006). 특히, 이들 중 eleutheroside B, E

등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, 오가피 잎과 줄기에서 추

출된 오가피 배당체는 기초대사의 생체기능을 보전하고 광

범위하게 작용하는 성질이 있으며, 주요효능으로 관절염, 고

혈압, 위궤양, 국소빈혈성 심장질병, 간염 등에 효능이 있는

것으로 알려져 있다(Fujikawa et al., 1996; Lee & Hwang,

2000; Yi et al., 2001; Soya et al., 2008). 최근,

Accanthopanax sessiliflorus 잎 유래의 sessiloside,

chiisanoisde, saponin이 pancreatic lipase의 활성 저해 및 고

지방 식이로 유도한 쥐 몸무게 증가를 억제하며, Adenosine

diphosphate로 유도되는 혈소판 응고 억제효능이 있음이 보

고 되었다(Yoshizumi et al., 2006; Yang et al., 2009). 

근래에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익한 식품들

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며, 오가피에 관한 연구는 식품

학적 측면에서 보다는 약리학적 측면에서 먼저 시작되어

오가피 뿌리에서 분리된 lignin계 배당체의 생리활성을 중

심으로 연구되어 왔다(Lee et al., 2004). 뿐만 아니라, 지

금까지의 오가피에 관한 연구는 오가피의 잎, 줄기, 뿌리를

주 재료로 하여 연구되어 왔다. 

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오가피 열매(오가자)는 식품으로

이용할 수 있으며 강원도 정선군에 자생하여 식품으로 제조

하기 위한 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만, 기능성 식품으로서의

그 기능과 효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. 따라서 본

연구에서는 오가자의 기능성을 규명하여 고부가가치 식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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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오가자의 항산화활성 및 염증성

cytokine 생성 그리고 염증조절 효소인 cyclooxygenase

(COX)-2 promoter 결합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. 

재료 및 방법

실험재료

본 실험에 사용한 오가피(Accanthopanax sessiliflorus) 열

매(Ogaza, 오가자)는 2006년 강원도 정선군에서 재배 한

것으로 강원도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 받아 사용하

였다. 

추출방법

분쇄된 건조 오가자에 80% MeOH를 1:10(v/v) 비율로

가하고 상온에서 24시간 정치 추출하였다. 추출물은

Whatman NO. 1 fiter paper로 여과하여, 진공회전농축기

(Buchi, Rotavapor R-124, Grmany)로 40oC에서 농축 하고

48시간 동안 동결시킨 후 냉동건조(Ilsin, Gyeonggi-do,

Korea) 하여 이후 실험에 사용하였다. 

세포배양

RAW 264.7 쥐 대식세포는 한국세포주 은행(Seoul, Korea)

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. RAW 264.7 세포는 10% Fetal

bovine serum과 penicillin/streptomycin이 포함된 Dulbecco's

Modified Eagle Medium(DMEM) 배지에서 37oC, 5% CO
2

로 조절된 incubator(Forma Scientific, Waltham, MA, USA)

에서 배양하였다. 

페놀함량 측정

오가자의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-Denis 방법

(Singleton et al. 1999)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 즉, 각각의

농도로 희석한 오가자 추출물 검액에 Folin-Ciocalteu's

phenol reagent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킨

다음, 여기에 포화된 Na
2
CO

3
 용액을 첨가한 후 다시 37oC

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, 반응액을 원심 분리한 후, 상층액

을 취하여 72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, (+)-gallic

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검량곡선의 작성에 사용하였다. 

항산화 활성 검정

이 방법은 van den Berg et al.(Kim et al., 2002; Dallinga

et al., 2002)이 실행한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오가자 추출물

의 2,2'-azino-bis(3-ethylbenzthiazoline-6-sulphonic acid

(ABTS)-radical scavenging 활성을 측정하였다. 2,2'-azobis(2-

amidinopropane) dihydrochloride (AAPH)(1.0 mM)는 2.5 mM

ABTS과 phosphate-buffered saline(PBS) solution(100 mM

potassium phosphate buffer [pH 7.4] containing 150 mM

NaCl)에서 혼합하였다. 이 혼합물을 68oC water bath에서 13

분동안 가열한 후, bluegreen ABTS-radical solution의 흡광도

를 734 nm에서 0.63-0.67로 조절하였다. 각각의 농도로 희석

한 오가자 추출물 20µL에 980 µL의 blue-green ABTS-

radical solution을 넣어 37oC water bath에서 10분간 반응시킨

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감소하는 정도를 확인하

여, vitamin C의 항산화활성에 상당하는 양(vitamin C

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)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(Lee

et al., 2003). 

항염증 활성 검색

오가자 추출물이 염증성 cytokine 생성에 미치는 효능을

확인하기 위해 Enzyme-linked immunosorbent assay

(ELISA) kit(Phamingen, San Diego, CA, USA)을 사용하

여 실험하였다. Lipopolysaccharide(LPS)에 의해 활성화된

대식세포에서 생성하는 tumor nacrosis factor(TNF)-α와

interleukin(IL)-6 에 대한 시료 의 저해효과를 알아보는 것

으로, 대식세포에 LPS와 각각의 희석한 오가자 추출물을

함께 처리한 후 20시간 동안 배양하였다. 세포를 2,000

rpm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시켜 얻은 상등액을 mous

ELISA Kit(Amersham, Buckinghamshire, UK)를 이용하여

측정하였다. 상등액 100 µL를 human TNF-α 와 IL-6 항체

가 코팅된 96 well plate에 가한 후 1시간 동안 상온에서

진탕 배양시키고 세척액으로 4번 세척하며, 100 µL의

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를 가하고 상온에서 진탕 배양

시키고 세척액으로 4번 세척하였다. 100 µL의 amdex

amplification reagent를 가한 후 30분 동안 상온에서 진탕

배양 시키고 세척액으로 4번 세척하였다. 100 3,3´, 5,5´-

tetramethylbenzidine(TMB) 기질(substrate) 용액을 가하여 1

시간 동안 진탕 배양시킨 후 100 µL stop solution을 가하여

반응을 종결시키고, ELISA l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

흡광도를 측정하였다. 

COX-2 루시퍼레이즈활성 측정

COX-2 luciferase plasmid가 transfection 된 JB6 P+ cell

(Weiming et al. 2007)을 취한 후 5% FBS/ MEM 배지에

8×103의 셀농도가 되도록 한 후 96 well plate에 배양하였다.

세포가 80-90% 정도 자라면 0.1% FBS/minimum essential

media(MEM) 배지로 24시간 동안 starvation 하였다. UVB는

UVB 조사 시스템(312 nm, Bio-Link Crosslinker, Vilber

Lourmat, Torcy, France)을 이용하여 0.5 J/cm2의 강도로 조사

하였으며, 조사 1시간 전에 오가자 추출물을 농도별(0.25,

0.5, 1, 2 mg/mL)로 전처리하고 6시간 동안 배양한 후 lysis

buffer(0.1 M NaP (pH 7.8), 1% Triton X-100, 1 mM

dithiothereitol (DTT), 2 mM EDTA)로 lysis 한다음

luminometer(Luminoskan Ascent; Thermo Electron, Helsinki,

Finland)로 luciferase의 활성을 측정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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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처리

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여 결과를 표시하였다.

시료 간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는 등분산 검정, 일원분산 분

선(one-way ANOVA)을 실시하였다. 유의차는 p<0.05 수준

에서 나타내었으며,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(SAS Inc.,

Cary, NC)를 이용하였다. 

결과 및 고찰

오가자의 총 폴리페놀 함량

오가자의 페놀성화합물 함량은 오가자 1 g 당 56.1±5.2

mg 의 gallic acid 등량으로 나타났다(Table 1). Choi et al.

은 오가피 열매를 파쇄 후 설탕으로 발효 중 페놀성화합물

함량을 측정하였으며, 발효하지 않은 오가피 열매의 페놀

성 화합물은 40 mg/mL 미만으로 측정되었고, 발효과정 정

도에 따라 그 함량이 최대 125.24±2.11 mg/mL에서 최소

66.06±1.06 mg/mL로 변화 됨과 폴리페놀성 화합물 대부분

이 발효초기에 용출됨을 보고 하였다(Choi et al., 2010).

이들 결과들을 통해 오가자의 폴리페놀 함량은 당발효를

통해 증가할 수 있으며, 발효초기에 추출됨으로써 가공적

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. 

오가자의 항산화 활성

천연물에 존재하는 페놀성화합물은 활성산소에 의한 산

화적 손상을 억제 함으로써 심장질환, 뇌혈관 질환, 암등의

만성질환을 저해 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(Lee & Lee,

2006). 오가자의 항산화 활성은 오가자 추출물의(ABTS)-

radical 소거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 오가자 0.25, 0.5, 1,

2 mg/mL은 각각 vitamin C 34.0, 73.0, 194.3, 339.7 µg/mL

에 해당하는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(Fig. 1). 최근 연구

결과를 통해, 발효 오가피 열매의 항산화활성은 85.9±2.3%

의 1,1-Diphenyl-2-picrylhydrazyl(DPPH) 전자공여능

(Electron Donating Ability, EDA)로 대조구로 사용한 L-

ascorbic acid와 a-tocopherol은 각각 91.7±2.4, 81.5±2.7%로

우수한 항산화활성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(Choi et al.,

2010). 본 연구에서는 오가자 2 mg/mL의 농도에서 vitamin

C 339.7 µg/mL에 해당하는 양으로 물과 당을 이용하여 발

효시킨 오가피열매 추출물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낮게 나

타났다. 본 실험과 choi 등의 연구결과로 오가자 물 추출물

이 MeOH 추출물에 비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냄을 알

수 있다. 또한, Nan et al.은 Acanthopanax koreanum Nakai

의 LPS로 유도된 전격성 간염(fulminant hepatitis) 효능을

증명함에 있어, EtOH 추출물에 비해 EtOH 비용성 물추출

에서 높은 효과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(Nan et al., 2004).

이 결과를 통해, 항산화 활성의 차이는 추출시 사용한 용매

(물과 MeOH)의 차이에 기인 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

다. 하지만,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항산화 활성 측정 시

사용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, 이를 증명하고 직접적으로

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전자(DPPH)를 이용한 실험이

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. 

오가자의 염증성 cytokine 생성 억제 효능

TNF-α와 IL-6는 대표적인 염증성 cytokine으로 염증을

유발하며, 이들에 의해 유도된 염증반응은 류마티스성 관

절염(rheumatoid arthritis), 건선(psoriasis), 강직성 척추염

(ankylosing spondylitis)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(Locksley et

al., 2001). LPS에 처리에 의해 증가한 TNF-α의 생성을 오

가자 추출물 1과 2 mg/mL의 농도에서 각각 22±2%와

19±6% 억제하였다(Fig. 2). 또한, LPS에 의해서 증가한

IL-6의 생성을 오가자 추출물 1과 2 mg/mL의 농도에서 각

각 18±2%와 24±3% 억제하였다(Fig. 3). Qiu 등과 Jung et

al.은 Acanthopanax senticosus의 항염증 효능을 동물모델과

Raw 264.7 세포종을 이용하여 보고하였다(Jung et al.,

2007; Lin et al., 2008). 이들 연구결과들을 통해 오가피의

항염증 효능을 예측할 수 있지만, 선행연구결과들은

Acanthopanax senticosus, Angelica sinensis, Scutellaria

baicalensis의 껍질 추출물을 혼합(Jung et al., 2007)하거나

Acanthopanax senticosus의 잎 추출물을 이용(Lin et al.,

2008)한 것으로 오가피 열매의 염증효능에 대한 직접적인

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. 본 연구를 통해 오가자 추출물이

Table 1. Total pehnolic content (TPC) of Ogaza

Materials TPC1)

Ogaza extract 56.1±5.2

1)TPC expressed as mg gallic acid equivalents (GAE)/g dry sample. Total
pehnolic content (TPC)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. 

Fig. 1. Vitamin C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(VCEAC) of

Ogaza extract by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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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증성 cytokine의 생성을 저해함이 밝혀짐으로써, 오가자

가 염증성 질환에 효능을 타나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. 

오가자의 COX-2 전사 억제 효능

오가자의 염증성 cytokine의 생성억제 결과를 통해 대표

적인 염증관련 지표로 잘 알려진 COX-2의 luciferase 활성

억제 효능을 측정하였다. 오가자 추출물(0.25, 0.5, 1, 2

mg/mL)이 자외선 조사에 의해 증가한 COX-2 luciferase활

성을 각각 80±1%, 83.±7%, 96±4%, 98±2% 억제하였다

(Fig. 4). 본 연구자는 myricetin, luteolin과 같은 flavonoid

가 피부암을 저해함에 있어, COX-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

고 보고하였다(Jung et al., 2008; Byun et al., 2010). 뿐만

아니라, COX-2는 이미 다양한 염증관련 질병 뿐만 아니라

암화과정을 조절 하는 효소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, 이

결과는, 오가자 추출물은 염증 억제를 통해 효과적인 염증

관련 기능성식품 소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

요 약

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에 자생하는 오가피(Acanthopanax

sessilifloru) 열매(Ogaza)를 80% MeOH 추출하고, 기능성

식품소재로써의 기능성을 규명하였다. 오가자 추출물의 페

놀성 화합물은 오가자 1 g 당 56.1±5.2 mg 의 gallic acid로

나타났다. 오가자 추출물 0.25, 0.5, 1, 2 mg/mL은 각각

vitamin C 34.0, 73.0, 194.3, 339.7 µg/mL에 해당하는 항산

화 효과를 보였다. 오가자 추출물 1 과 2 mg/mL의 농도에

서 LPS로 유도한 TNF-α와 IL-6의 생성량을 각각 22±2,

19±6% 그리고 18±2, 24±3% 억제하였다. 또한, 자외선 조

사에 의해 증가한 COX-2 luciferase 활성이 오가자 추출물

(0.25, 0.5, 1, 2 mg/mL)에 의해 각각 80±1, 83.±7, 96±4,

98±2% 억제됨을 확인하였다. 본 연구를 통해 잎 이나 뿌리

에 비해 연구 및 활용도가 낮았던 오가피 열매의 항산화

활성 및 항염증 효능을 규명함으로써, 오가자가 고부가가치

기능성 식품소재로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. 

Fig. 2. Effect of Ogaza extract on LPS-induced TNF-α

production in RAW 246.7 murine macrophage cells. Data is
represented as the mean±SD as determined from three

independent experiments. The asterisks **indicate the

significant differences at p < 0.01, between group treated with
LPS and Ogaza extract and the group treated with LPS alone.

Fig. 3. Effect of Ogaza extract on LPS-induced IL-6 production

in RAW 246.7 murine macrophage cells. Data is represented as
the mean±SD as determined from three independent

experiments. The asterisks * and ** indicate the significant

differences at p < 0.05 and p < 0.01, between group treated with
LPS and Ogaza extract and the group treated with LPS alone.

Fig. 4. Effect of Ogaza extract on UVB-induced COX-2

transactivation in JB6 P+ cells stably transfected with COX-2

luciferase plamid. Data is represented as the mean±SD as
determ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. The asterisks

** and ***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< 0.01 and

p < 0.001, respectively, between group treated with UVB and
Ogaza extract and the group treated with UVB alon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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